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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메아리와 아지랑이》 개최

▶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전시 공모 선정 기획전 《메아리와 아지랑이》 개최

▶ 2월 11일부터 3월 1일까지 사진 매체를 중심으로 작업하는 작가 11인 참여

▶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이미지의 세계를 다루는 100여 점 작품 전시, 판매

‘메아리와 아지랑이’ 전시 포스터(디자인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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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문화재단(대표 유정주)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2025년도 전시 공모에 선정된 《메아리와 

아지랑이》 전시를 오는 2월 11일부터 3월 1일까지 경기창작캠퍼스 교육동 1층 공공갤러리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사진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11인의 작가(김도이, 김민준, 김온유, 박소연, 안규대, 이

범항, 장이도, 전솔지, 전효주, 코스바타(장주희, 조혁수))가 참여해,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믿고 바라보는 

이미지와 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작가들은 사진과 영상 등 매체를 활용해, 현실을 그대로 반영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실제로는 얼마나 불완전하고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시 제목인 《메아리와 아지랑이》는 이러한 이미지의 속성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다. 산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는 원본의 소리를 닮았지만 완전히 같은 소리는 아닌 것처럼, 사진 

역시 실제와 같은 장면을 담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같지 않거나 허구일 수 있다. 또한 뜨거운 땅 위에서 

흔들리는 아지랑이처럼, 사진 속 모습은 때로 흐릿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11인의 작가는 작품 활동을 시작하거나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1990년대생부

터 2000년대생까지의 신진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이미지, 또는 그 사이 

불분명한 관계를 탐구하는 김도이, 김온유, ▲이미지 너머에 흩어져 있거나 숨겨진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재구성하며, 장면의 발생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김민준 ▲개인적인 공간과 버려진 것에 관심을 두고, 쓸

모를 다한 것들과 놀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박소연, ▲사진을 바탕으로 한 관찰과 리서치

를 통해 익숙한 장면 뒤에 숨은 구조와 관계를 드러내는 안규대, ▲시선의 방향과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

을 탐구하는 이범항, ▲자화상을 통해 언어로 명확히 설명되기 어려운 감정과 보이지 않는 불안처럼, 쉽

게 정의되지 않는 감각을 다루는 장이도, ▲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기호를 세계의 기본 단위로 삼아, 

빈 공간에 이를 재배치하며 보이지 않는 구조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전솔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증거처럼 보이는 형식에 의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주목하며, 이미지가 사실처럼 작동하

는 조건과 ‘보기’의 습관을 탐구하는 전효주, ▲시대에 따라 점점 달라지는 인간의 믿음의 형태에 관심을 

두고 AI 시대의 믿음과 종교, 신념의 구조를 질문하는 코스바타(장주희, 조혁수)까지 각기 다른 시선과 방

식으로 사진의 매체성, 이미지와 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전시가 개최되는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는 118평 규모의 대형 전시 공간으로 전시 관람과 

작품 구매가 동시에 가능한 국내 최초의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이다. 경기창작캠퍼스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현재 미술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 갤러리(메이준갤러리, 갤러리벨비, 안다미로갤러리, 아

터테인 등) 소속의 전문 딜러가 작품의 판매를 담당하여, 투명한 거래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작품 거래를 

할 수 있다. 전시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을 경우 현장, 서면, 유선으로 구매 

상담을 거쳐 작품을 소장할 수 있다.

전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창작캠퍼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

외하고 상시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전시 및 관람 정보는 경기창작캠퍼스 누리집(gcc.ggcf.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경기창작캠퍼스 관계자는 “공공갤러리를 통해 다양한 장르, 폭넓은 주제의식을 조망하는 전시를 꾸준히 

선보이고 예술인의 발표 기반 및 감상에서 작품 구입에 이르는 도민의 폭넓은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함

으로써, 경기창작캠퍼스가 경기 서부권을 대표하는 열린 시각예술 공간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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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자료

김도이, <FLAT LAND>, 2024,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80 × 

120cm

김민준, 엣지가든_<빨래가 있는 정원>, 2023,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58 × 75 cm

김온유, <RE-RE-REALITY>, 2025,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42 × 59.4cm

박소연, <A • a • P>, 2025, 설치 (단채널 비디오 

포함), 85.5 × 50 × 45 cm

안규대, <검은 산>, 2025,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28 × 

35cm

이범항, <사각으로 바라보기>,2023,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25 ×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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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도, <uneasy human>, 2025,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70 × 105cm

장주희, <말하는 척하는 것들>, 2026, 믹스미디어, 

가변 크기

전솔지, <공간의 규칙>, 2025,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75 × 100cm

전효주, <As Reported>, 2026,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25.4 × 20.3 × 1.2cm

코스바타(장주희, 조혁수), <S는 이렇게 말했다>, 2026, 

단채널 영상, 가변 크기


